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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글 

강원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리에서는 산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여 왔다. 그와 같이 산과물이 많은 곳이라 

자연히 나무가 무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임산자원(林塵資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1940년대 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를 

이용하였으며， 음식물을 조리하여 먹는 연료도 거의 나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수도인 서울에서는 많은 건축 재목과 불 밸 

나무가 꼭 필요하였고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인근 

지역에서 밸나무는 일부 구할 수는 있었으나 건축 재목은 한강의 

불길을 이용하여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벌채하여 멧목으로 

엮어 운반되어 온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공급원이 되었다. 

이렇게 서울 지방의 각종 산업에 필요한 목재의 수요를 담당 

하였던 강원도의 산림은 오늘날엔 그 울창함이 비록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산림은 히늘을 가리도록 굵고 높은 

수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산악 지역이 많았다고 한다. 

강원도 지방에서도， 태백산맥의 설악산을 낀 인제 지역과 

오대산을 낀 평창· 영월 지역이 가장 수목이 울창 하였으며 

그와 함께 나무들을 서울로 운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로(水路)를 제공하여주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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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길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 목재로 사용할 나무를 멧목으로 엮어，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 가는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다. 

강물에 띄운 떳목은 물이 많을 때에는 흐름이 빨라 3~4일이면 

서울에 도착하였다니 그 운반 속도도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삐른 것이며， 띠라서 목재 운송량도 대단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인제 합강(合江)에서 엮어 서울로 내려 갔던 

인제 멧목은， 1943년 청평탬이 건설되어 수로가 끊기기 전까 

지는 목재 운반 량도 많고 나무의 질도 좋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면서 한강에 

각종 탬이 건설되어 물길이 끊어짐과 동시에교통수단이 발달하자 멧목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2. 인제 I멧목 학술조사 

인제 문화원에서는 인제지역의 과거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상을 

밝혀내고자 노력하던 중 인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번성을 보았던 멧목을 복원 · 발굴하여 재현하그l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1984년 12월 27일 강원대학교 박물관의 

민속학 ·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협의를 하여， 인제 멧목 

학술조사 연구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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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목운행에 종사하였던 멧사공 경험자들이 생존해 있을때 해야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불기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학술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인제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멧사공 

경험자 분들이 6분 계셨고， 춘천에 5분 모두 11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 멧목인생의 생활상과 

인제 멧목의 역사를 조사했던 것이다. 

당시 조사단 구성 현황 

조 사 단 장 : 초|복규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조사위원장 최승순 강원대학교 교수 

박민일 강원대학교 교수 

심용섭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조 사 원 : 류근철 강원대학교 박물관 연구위원 등 4명 

강원대학교 학생 5명 

※모두 13명으로 구성 하였음 

조사내용은 1985년 1월~3월 (멧랙1 대한 문헌조샤 전설수집， 

멧목운행 경험지들을 찾아 증언청취 녹음 등)이고， 3월 22일 

부터는 인제지역의 지리적인 답사 등 인제멧목에 대히여 필요한 

관련분야 들을 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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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술조사에 기초하여 인제군과 인제문화원에서는 

1985년 6월 14'"'-'15일에 실시되었던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에서 

(인제 멧목)이란 명칭으로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85년 당시 떳목운행 경험자 

金桂根(당시 88서 I ) 林 男(당시 74서 I ) 
孫龍仁(당시 73서I ) 沈漢浩(당시 66서I ) 
宋泰益(당시 65서 I ) 朴海順(당시 61세) 

춘천 李太順(당시 71 서 I )오I 4 명. (0 I 상 11 명) 

3. 떳목의 역사 

멧목이란 떼에서 파생되어 나타난 말인데 떼는 나무 토믿F이나， 

대나무 토막， 풀 따위를 엮어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의 명칭이며， 

멧목은 나무토막을 엮어서 만든 떼를 말 한다. 이 멧목은 과거 

도로가 발달iïr^1 못하고 운송수단이 형편 없었을 때， 육상(陸1) 

보다는 수상(7li) 운반 수단이 훨씬 유용한 것으로 취급되던 

시기에 사용 되었던 것이다. 멧목은 동 · 서양의 많은 나라의 

종족들이 오래 전부터 시용하였던 것으로 주로 무거운 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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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것을 타고 물고기를 

집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쫓을 달아 교통 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남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서는 갈대 다발을 묶은 풀 떼가 있었 

으며， 이집트는 파피루스로 만든 것， 중국에서는 쇠가죽을 

통째로 주머니 같이 만들어 나무 틀을 엮어 밑에 매달은 가죽 

멧목이 있었다. 특히 중국 양자쩌서는 멧목 위에 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닭 · 돼지를 시육하는 큰 것들도 있었다고 한다. 

고고학에서는 사람이 떼를 이용 한 것은 구석기 · 신석기 

시대부터 이용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선사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유사시대에도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며， 특히 사람이 동굴이나 작은 천막집을 짓고 살던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지나， 고대국가 사회가 성립되고 계급 

구조가 형성되면서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목조 

건물이 축조되었을 때， 그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멧목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국시대 각 나라의 수도 서울이 

모두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었고， 고려의 서울 개성은 예성강 

까圍힘II)을 끼고 자리하고 있어 강물과 바닷물의 수운이 편리한 

곳이었으며， 조선조의 서울 한양은 한강이 옆에 있어 강원도 

골짜기의 임목자원을 실어오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장안의 

모든 궁궐이나 양반들의 집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목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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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서울의 궁궐을 지을 때 재목은 대부분 남 · 북의 한강을 

통하여 멧목으로 운반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질이 

좋은 것들은 강원도 인제 · 평창 · 영월 지역에서 벌목하여 옮겨 

간것으로본다. 

이러한 궁궐 재목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표시한 비석인 황장 

금표(黃陽짧票)가， 인제군 북면 한계리 안산(嚴山)옛 절터의 뒷 

축대에 (黃陽禁山 自西古 寒漢 至東界二十里)라고 새겨져 있고 

(사진-21) 이 금표는 그 일대의 좋은 소나무는， 궁종11서 필요로 

할 때 용재로 쓸 것이므로 벌목하거나， 함부로 이 산에 들어가지 

말라는표시인 것이다. 

아직도 인제군에 보호수(保謝힘)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있는 

소나무가， 300"'500년 된 것이 북면 한계리에 2그루 있는데， 

각각 높이 19m, 지름2.4m， 둘러17.6m. 와 높이20m， 지름 

O.9m, 둘러12.8m 되는 소나무가 있고， 이와비슷한 소나무는 

남면 갑둔， 신남리에 l그루씩， 인제읍 가아리에 1그루， 서화면 

서화리에 1그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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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제 지역의 산림과 그 역사 

인제 지역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 

던 곳으로， 북면 설악산(해발 1. 707.9m) . 기린면 방태산(해발 

1. 435m). 개인산(해발 1. 323.9m). 북면 대암산(해발 1. 304m) , 

서화면 향로왼해발 1. 293m), 칠절봉(해발 1. 172m), 응봉산(해발 

1. 172m) 따위의 높은 산이 우묵 우뚝 솟은 태백산맥과 그 

가지산맥인 동북쪽의 금강산맥 동남쪽의 오대산맥 일대에는 

원시림에 가까운 수목이 울창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고려조까지 인구가 적고 무성하여， 산림을 

이용한다는 것보다 생활의 장애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밸나무를 너무 많이 시용하게 되자 벌목을 금지 하는 

사실이， 고려사(高麗史) 현종(顯宗) 4년(西紀 1013년)의 기록에 

보인다. 즉 예서에 기록하기를 한 그루의 나무를 벨 때라도 그 

시기를 고르지 않으면 효도를 잘못하는 것과 같고， 또한 사기 

(史記)에 기록하기를 소나무 · 잣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최고로 

귀중하다 하였는데， 최근들어 백성들이 소 · 잣나무를 벌목하는데 

그 시기를 택하지 않는 자가 많다 하니 지금부터는 관청용이 

아니면 시기를 위반하여 소 · 잣나무를 베는 자는 모두 엄단할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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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제 떳목의 사라짐 

우리나라의 멧목은 오랜 세월동안 사람의 일상생활에 없어 

서는 안될 만큼 중요하였다. 다시 빨H서 멧목의 용도는 떼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 강을 건널 때 짐을 실어나를때， 건축 

목재를 멧목으로 엮어 춘천 또는 서울로 운반할 때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고도 산업화의 영향에 따라 그 자취를 감 

추기 시작하였다. 1943년 청평댐 과 1967년 의암탬이 건설 되 

면서 서울로 띄워가던 멧목이 사라지고 1973년 소양탬이 전설 

되면서 춘천으로 가던 멧목이 영 영 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멧목이 없어지자 멧목을 운전해 돈을 벌어 생활해오던 멧사공 

(멧군)들이 ， 직업을 잃고 다른 직종을 찾게 되었다. 

6. 떳목아리랑 그 세계(世界) 

과거 멧사공(멧군)들이 오랜 세월동안 그들의 고달픈 인생 

살이의 애환을， 노래에 담아 표출하던 것이 “멧목아리랑” 이다. 

멧목을 강물에 띄워 운전해 갈 때는 위험하고， 힘들고， 외롭 

(t)ß웹)고， 때로는 배고프고， 잠자고 싶고， 이와 같은 인생살이가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애핸哀觀을 노래로 흘러 나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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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제 떳|목아리랑 가사 

멧사공(멧군)은 떼를 운송히는 동안 인간(자기)과 자연(물)과 

고독과 씨워야 했다. 이 씨움에서 이겨야 살 수 있는 인간사 

(A間史) . 생활사(生活史)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위해 알게 모르게 노래를 

불렀고 또 불리워졌다. 떼 운행이라는 그 운행을 통해 부르고 

불리워진 노동요(勞動諸) 그것이 바로 “멧목 아리랑” 이다. 그 

가사(맙겹리1) 2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멧목아리랑” 은 후렴을 먼저 부르고 본 절을 부른다. 

뺏욕 야리랑 (1) 

1. 야려야리 쓰려쓰라 야랴리요 야리아리 고개효 념어가네 

유슈냐 경칩에 블 플려나 합강정 엣욕이 떠내려가네 

2. 야려야려 쓰라쓰려 야라려요 。F려야랴 고개호 념어가너1 

창랑에 엣욕을 띄워노나 야리랑 라령이 처량도 하네 

3. 야려야려 쓰리쓰라 。}라리요 야리아리 고개효 념어가네 

도지거리 쥬모야 슐 거료거1 보애가 여율에 c떼 내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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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혀 
“보매기” 란 “보막이” 인데， 논에 물을 대거나 필요한 

다른 곳으로 물을 막아， 엎으로 돌려 물이 빠지도록 한 

시설 즉 보(狀)를 말한다 
」

4. o}라야려 쓰리쓰려 야라랴요 야리아리 고개효 념어가녀1 

엣욕에 서양념。} 좋다더니 표와려 신연강이 아직얼세 

5. 야라야리 쓰리쓰리 。}랴랴요 야려야려 고개효 념어가네 

앞샤공 윗샤공 조심하게 포와리 블샤륨이 치솟는다 

6. 야려야려 쓰리쓰라 야라려요 야려야라 고개효 념어가너1 

쾌팽이 포와리 다 지냐니 덕듀원 썩쟁이가 날 만가네 

7. 야려야리 쓰리쓰리 。F라려요 아리야려 고개효 녕어가네 

합강정 엣욕이 많다더니 경요년 장마에 다 풀렸네 

8. 야려 야려 쓰라 쓰라 。}라리 요 。}리 。}라 고개 효 념 어 가너1 

놓다가요 자고가오 장자다가오 쏘름딸이 다지도록 놀다 가오 

9. 아려야려 쓰리쓰려 。}라리요 야려야려 고개효 념어가네 

놓다가 장마음은 잔절한데 셔산 낙조에 해 c덜에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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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야리야리 쓰라쓰리 야랴려요 야라야리 고개효 념어가네 

싱년에 강산。1 변한다더니 소양장이 변 할 줄 뉘 알았냐 

끄. 야려야리 쓰려쓰리 야랴랴요 。}라야리 고개료 념어샤네 

엣욕을 타고서 슐잔을 드나 만단의 설음이 다 풀려네 

12. 아리야리 쓰라쓰리 야랴리요 야리아라 고개효 념어가네 

엣 욕을 타고서 하강을 하나 광냐류 건 딸이 손젓 하네 

13. 아리야려 쓰라쓰리 야랴리요 。}라야려 고개효 념어가네 

놓기냐 좋기는 합장정 이요 념거나 좋기는 거닐 고개 

14. 야려야리 쓰라쓰려 야랴리요 야라야리 고개효 념어가네 

엣욕에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료 변해 졌네 

15. 야리야리 쓰랴쓰리 아랴려요 야려야리 고개로 념어가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냐보세 합장정 정 자호 만냐보서} 

위의 “멧목 아리랑l' (1)은 젊었을 때 멧사공 생활을 한 김계근 

(金桂根 인제군 상동리 당시 88세)， 임일남(林一男 인제군 

합강리 당시 74세)， 박해순(朴海|휩 인제군 상동리 당시 61세) 

” 
ω
 



씨로부터 채록(探錄)한 것으로 가락은 거의가 “강원도 아리 

랑” 조이다. 기본 음수율(흡數律)은 3.4조 rv 4.4조， 전 15 

연(聯)으로 짜여져 있다. 

모든 연에 걸쳐서 핸’|폐 원(劉 애(황 핸觀의 명임t明H휩이 

낭만과 인간애를 잃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음율은 애조(哀調)이다. 그것은 “한풀이” 이기 때문 

일 것이다. 

우리가 슬픔이나 원한(셀恨)에 사무친 시(詩)나 노래를 짓는 

다거나 또는 감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슬픔이나 원한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짓고 또는 감상하는 

투사행위(投용t1r寫)를 통하여， 오히려 그런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함인 것이다. 

띠라서 한 · 원(恨 · 忍)과 애조(哀調로 직조縮짧폐되어 있는 “멧 

목 아리랑” 은 고(苦)는 낙(樂)으로 애(哀)는 환(觀으로 바꾸 

려는 의지와 소망이 표출되어 있다고 조명할 수 있다. 

” ” 



멧목 아리랑(2)는 이태순(李太順 춘성군 신북면 율문리 당시 

71세)옹이 멧시공 생활을 할 때 불렀다고 하며， 1연 4행， 전10연 

으로 되어있다. 

멧목 아리랑(1)과 비교해 보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봉의산 정자는 구경정자 소양강 

정자로 만나보세" 1연만 다르고 나머지 9연은 모두가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외 6연은 당시 멧사공 생존자인 (孫龍仁，

朴海|圓옹께서 가λ1를 새로 지었다고 빅F해순 옹께서 말씀 하셨다. 

8 . 일 화 (速話)

멧사공 등에 얽힌 일화{速話)가 적지 않으리라 예측되면서도， 

증언하는 멧사공 들이 공개 할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회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특히 흥미진진한 “썩쟁이" (遍團에 

얽힌 생활사적(生活史的)인 이야기는 더욱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들려주는 한도(限度) 있는 일화를 모아보면 

다음과같다. 

π
 ω 



(1) “썩쟁이” 와의 수작(뼈맴) 

멧사공들은 색주가(色酒家)에 있는 들병장수 · 갈보(觸南)들 

을 “썩쟁이” 라고 불었다. 썩쟁이라는 말은 경기도 (미음)에 

있는 ‘적정(石貞)네” 라는 주막집에서 따온 것으로 통상 ‘쩍쟁이， 

썩재이， 썩정이” 라고 불렀다고 한다. 

왜 썩쟁이라고 불렀느냐는 물음에， 인제 ~ 서울 간에 (미음)의 

석정네 주막집이 제일 크고 유명했기 때문에 별다른 돗도 모르고， 

또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끼리 부르다 보니 어느 

사이에 썩쟁이가 들병장수 · 갈보의 별칭(別稱)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썩쟁이라는 낱말의 뭇을 사전적인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느낌과 의미를 함축(含홉)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썩쟁이 - “썩은쟁이” 와 같은 천한사람 육체와 정신이 다 

썩어빠진 사람， 또는 육체와 육체를 섞은 사람으로 해석된다. 

즉 썩은(肉) 과 섞은(混) 그것을 모두 합친 사람을 돗한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느낌이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어감(語感) 마저도 맞아 떨어지는 낱말이 아닐 수 없다. 

멧시공들이 그 의미(意味)를 모르면서 사용했다고 하지만， 

실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들병장수를 부혼자(鷹混者)로 불렀 

다면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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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막집 

인제(합강리)에서 서울(노량진)까지 썩쟁이가 있는 주막집은， 

춘성군 신북면 윗 샘밭에 있는 “도지거리끼 춘성군 서면 의암댐 

근방의 “덕두원" 경기도 양주군 북한강 · 남한강이 합수되는 

근방의 “미음" 경기도 양주군 팔당탬 근방의 “팔당” 이며， 

그중에서도 강원도의 “도지거리” 주막집 과 경기도의 “미음” 

주막집은 (썩쟁이)로 가장유명 하였다고 한다. 

(도지거리 주모야 술 거르게) 라는 가사가 멧목 아리랑에 담겨 

있듯이 “도지거리”는 인저띠織帝) '" 춘천(春川) 간의 마지막 

통과 주막이고， “덕두원” 은 춘천 저11소양교 밑인 종착지 

(終훌地)이기 때문에 유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기도의 “미음” 주막은， 썩쟁이가 가장 많은 곳으로 보통 

8"'9명이 항상 있었다고 한다. 

9. 여울 및 천수(灌1<.) 통과 

(1) 위험한 여울 

인저]-춘천 간에는 위험한 여울이 17곳이 있다. 협캉리 앞여울 

(첫돌바우 · 시루바우) 남북리 앞강 핑의여울(송곳돌 · 비투리)， 

가로리(쇠목여울)， 관대리(쾌팽이여울)， 대흥리 앞(사심이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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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리 밑(마른여울)， 수산리(쥐젓여울 · 까치여울 · 작은포와리 

여울 · 큰포와리여울 · 우지아우여울 · 거무여울 · 개여울)， 사전리 

밑(망태여울)， 춘성군 내평리(내평리여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섭고 험난한 여울은(큰포와리 여울)이다. 

일명 (호랑이 여울) 이라고도 하며 집채만 한 물 더미가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물 속을 빠져 나가야 함으로 자칫하면 

물길에 휩싸여 익사하거나， 석벽에 부딪혀서도 죽는 수가 있었 

다고 한다. 띠라서 이런 사고의 경우 멧목은 어김없이 난파僅顧빼 

되곤하였다. 

r 
춘성군 신북면에 사는 이태순(李太順)님은. 22세때 인제 

에서 춘천까지 떳목을 타고 운전해 가던중. (큰 포와리)에서 

l~~고를 당핸 난 두|에는 떳목일을 그만 두었따 람 옳 

(2) 천수(漢水) 통과 

춘천-서울 간에는 험난한 여울이 별로 없어 멧목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청평탬 근방의 “잔여울” 을 지나고 

“고래이” 를 지날때는 그곳 동리 사람들에게 통과비(通過費)를 

내야 했다. “고래이” 는 그 일대가 물이 얄아 통과하기가 어려 

웠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안 “고래이” 사람들은 물 밑의 모래를 

갚게 파서 멧목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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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가로 돈을 받았다. 이른바 골 친 값이다. 이것은 강주인한테 

서 받아내지 못하는 멧사공의 자비부담 이었다. 

10. 공 가 (I價)

멧사공 사회에서는 노임(勞貨)을 “공가(工價)" 라 했다. 어디 

에서 연유된 말인지 알지도 목하면서 그저 “공캐’ 라고 했다. 

아마 “멧사공” 의 노임이라고 하여 붙인 명칭인 것 같다. 

춘천~인제 간의 “공가’ 는 일제치하에서 광목 한통을 살수 

있는 5"-'6원이었고， 춘천~서울까지는 30"-'35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수(那守) 월급이라고까지 과장하기도 한다. 이 때 쌀 

한 말에는 1원 5전 이 었다고 한다. 

한편 춘천~서울행 멧목은 목상이나 · 강주인을 잘 아는 멧문 

만이 떼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떼를 잘 운전 한다 해도 

이들을 잘 알지 못하면 서울행 승벌(乘7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 같은 사람을 사이에 넣거나 뇌물을 주어야 멧목을 

탈수 있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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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귀 향 (훌혐郞) 

멧사공들은 멧목을 춘천이나 마포 · 노량진까지 무사히 도착 

시커면， 강주인(江主A)은 이를 확인한 후 “공가’ 를 지불한다. 

이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자기가 제일인 것만 같았다고 

회고한다. 

현금을 손에 쥔 멧사공 들은， 시징에서 광목이나 가사{家事)와 

처자(奏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동대문 안에 있는 

여인숙채값宿) “박한복네 집” 으로 가서 히룻밤을 갔다. 

디음날 기차나 · 버스 편으로 춘천까지 온 다음 이곳에서 부터는 

대개 걸어서 인제의 집까지 왔다고 한다. 서울에서 언제까지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밤 · 낮 4일이 걸렸다고 한다. 

썩쟁이와의 농탕질이나 투전(1歸錢)으로 돈을 다 날리고 

걸어서 올 때가 한 · 두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멧시공들은 

스스로를 평가절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수많은 고락(苦樂)과 애핸哀觀이 담긴 멧문 생활도， 개화 

(開化)로 청평댐과 의암탬이 생기면서， 서울행 승벌(乘lX)이 

끊겼고， 소양강탬이 생김으로서 ， 인제의 옛사공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고 다른 직업을 찾<>1야 했다. 

멧목인생의 역시를 당시 멧사공 경험자들로부터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특히 오랜 세월 멧사공 경험을 한 김계근(金桂.;fN) 

옹과 임일남(林一南) 옹의 회고댐回顧썼으로， 당시 멧목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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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과 꿀을 잘 알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 

12. 맺음 글 

인제 멧목의 전성기는 고려가 망하고， 이씨조선이 들어서면서， 

수도를 개성에서 서울(한양)로 옮기면서 궁궐과 관청 양반 · 

백성들의 가옥을 짓는 목재를 공급해 주던 큰 운반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광을 받았었다. 

그래서 인제 지역에서 벌목된 각종 목재를 소양강·북한강 

물줄기를 타고， 서울까지 운반 하였던 멧목 산업은 조선왕조와， 

당시 우리 민족의 사회적인 변화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뒤 30여년간 이상 멧목운행이 자취를 감추고， 이에 종사 

하였던 사람들도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거나， 세상을 떠나 멧목에 

관한 사실을 증언하여 줄 사람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중에， 

인제군과 인제문화원 · 주민들이 합심하여 멧목 산업과 그와 

결부된 당시 사람들의 생활습속(生活習f섭)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모아져， (강원대학교 박물관 연구진)에 의뢰하여 인제 

군민과 함께， 과거 인제멧목의 역사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은 천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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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인제주민들은 인제 멧목을 연구함은 물론， 민속으로 

승화시켜 멧목놀이로 구성하여 1985년도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시연한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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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쩡-멧목이- 떠 내 려 까녀1 

언제 멧목아리랑은 (후렴) 먼저 노래하고， (본절)을 부른다. 

(후렴)은 15절 모두 가사가 같고， (본절)은 모두 다르다. 악보 

(가락)은 14절까지는 모두 같고， 15절은 악보(2)와 통상 같은 

(음)으로 노래하는 습속이 있다. 

m 

ω
 



쫓걸 
띄 워 놓 

빠
묘
 
원
간
 

창 랑 에 멧 

야리랑-랴령이-처량도하네 

(악보2)는 찍수 가사의 (본절) 앞부분을 노래 부를때， (음)을 

높여 부른다. (예; 창랑에 멧목을) 가시를 높여 부른다. (찍수 

란 : 2 . 4 . 6 . 8 . 10 . 12 . 14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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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근 님 (25년) 

손용인 님 (15년) 

송태익 님 (8년) 

임일남 님 (15년) 

심한호 님 (11 년) 

이태순 님 (4년) 

% “ 



1. 산치성 드리는 장면 

2. 산치성 후 첫 벌목(도끼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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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산에서 벌목(1930년대) 

4. 줄을 매어 운목하는 모습(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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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도를 이용한 통나무 운반 

6. 떳목을 엮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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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다리를 세우는 모습(그레를 거는 것) 

8. 완성된 떳목의 앞부분 9. 강다리를 세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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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치성 드리는 모습 

11. 운행중인 떳목(2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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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원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모습(산치성) 

13.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모습(목도줄 매기) 

인
 



14.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모습(가지치기) 

15. 강원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모습(목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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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원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모습(떳목 운행) 

17. 운행중인 떳목에 올라간 썩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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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떳목 위에서 썩쟁이와 어울리는 떳꾼 

19. 떳목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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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폭 관련 화요 

20. 산판꾼들이 산에서 벌목하는 모습 

21. 한계리 황장금표와 전북 완산의 금표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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